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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 이융남, 류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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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합동 2025-07-01

01.「강릉 정동진 해안단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강릉 정동진 해안단구」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1년부터 국가유산청에서 지역별,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반영

ㅇ 추진경과

- ’25. 6. 30. 천연기념물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제출(****→*****)

* 의견청취 공고(’25.4.15.~5.7.) 내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 의견 1건 제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04.4.9. 지정)

(3) 신청내용 :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4 -

ㅇ 허용기준 현행 및 조정 비교

대상자연유산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도면

구분
현행 조정안 비교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개별검토

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수정권고

(지침준용,

표기보완)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

축을 허용함.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산한 것을 포함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산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

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

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

하인 경우에 한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

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

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

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

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

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

사,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별 검토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지

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깊이 100m, 과

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단,

「지하수법」 생업용 지하수 개발(관정깊이

100m, 과정지름 150mm 이내)은 제외)
<2구역 적용> <2구역 적용>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높이 3m 이상의 땅깎이·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수정권고

(관계법령및

지침준용,

표기보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

의함.

수정권고

(지침준용,

표기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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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구역 조정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내용 등을 수정·추가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21년부터 지역별,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반영

마. 예고기간 의견

(1) 주민의견 : 1건

ㅇ 2-2구역 허용기준 변경요청(평지붕 최고높이 50m 이하, 경사지붕(10:3 이상)

최고높이 50m이하)

바. 지자체 의견(강릉시 문화유산과)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②항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

여건 및 자연적 조건 변화 시 허용기준 조정용역을 자체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사.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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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합동 2025-07-02

02.「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명승「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5.07.01.∼07.21. 명승「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이해관계

자 의견조회

* 예고기간 내 의견 없음

- ‘25.08.06. 명승「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안 제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자연유산 : 명승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 320-2 등

ㅇ 지 정 일 : 2023. 12. 28.

(3) 신청내용 : 명승「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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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3-1 ○ 창녕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2 ○ 창녕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공통사항 미적용)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

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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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

ㅇ 신청안은「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에 따라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ㅇ 해당 명승의 지정가치, 경관특성, 허용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 주변 용도

지역 및 입지환경 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규제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자연유산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국가유산청 조정안대로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9명



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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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합동 2025-07-03

03.「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를 자연유산(천연기념물)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5.04.28. 천연기념물(지질유산) 지정 확대 추진 계획 보고(*****)
- ’25.05.30.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조사(*** 자연유산위원, *** 자연유산 전문

위원, *** 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 (한문) 扶安 格浦里 페퍼라이트

- (영문) Peperite in Gyeokpo-ri, Buan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

ㅇ 자연유산지정구역 : 1필지, 2,754㎡
ㅇ 지정사유

-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적벽강 해안을 따라 하부의 격포리층과

상부의 곰소유문암이 순차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접촉부에서
약 1〜3m 두께의 페퍼라이트가 산출됨.

- 이 암석은 수분을 함유한 미고화 퇴적물에 고온의 유문암질 마그마가

피복 또는 관입할 때, 서로 불규칙한 조각들로 혼합되어 형성됨.
-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용암류의 하중에 의해 주입된 퇴적물이 용암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페퍼라이트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의

페퍼라이트 암상과는 현저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학술적
가치를지님.

ㅇ 관리단체(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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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검토의견(*****)

ㅇ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물 또는 습기를 머금은 미고화 퇴적물과 뜨거
운 산성질 용암류의 서로 다른 온도와 물성차에 의해 형성된 페퍼라이트

와 퇴적 동시성 화산활동 및 물과 마그마의 상호작용 결과를 직접 관찰

할 수 있어 자연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5. 5. 30.)
<*** 자연유산위원>

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하부의 격포리층과 상부의 유문암층 경계에 형성된 두께

약 1m 내외의 층으로 격포리 해안가 절벽을 이루는 암벽 하부에 분포함
ㅇ 페퍼라이트의 특징인 유문암 편들과 하부 지층(격포리층)의 쇄설성 퇴적물이

뒤섞인 전형적인 페퍼라이트의 양상을 나타냄

ㅇ 1) 페퍼라이트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2) 페퍼라이트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가 관찰되며, 3) 국내 페퍼라이트 중 규모가 큼과 같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함

<*** 자연유산전문위원>

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격포리층(호성퇴적암)과 곰소유문암의 직접적인 암상
경계와 각 암상 특징, 그리고 격포리층과 곰소유문암 경계에 산출되는 페퍼라이트

암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지질학적 및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ㅇ 페퍼라이트는 퇴적 동시성 화산활동의 지질기록으로, 용암류가 물을 머금은
퇴적물(진흙 또는 점토) 위를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온도와 물성 차이에

의해 두 암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잘 관찰 할 수 있음.

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용암류의 하중에 의해 주입된 퇴적물에 의해 용암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페퍼라이트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의 암석 경계면에서 발달하는 전통적인 페퍼라이트 암상과는

현저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질유산으로 평가됨

<*** 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격포리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백악기 격포분지에 해당하며, 하부에 두께 500m

이상의 역암, 역질사암, 사암, 이암/사암 교호층으로 구성되는 호수 퇴적층인

격포리층이 분포하고 그 상위에 곰소유문암이 분출하여 덮고 있음

ㅇ 격포리층퇴적암과곰소유문암의접촉면에는여러곳에최대두께 3m의페퍼라이트가형

성되어있으며, 해안에서페퍼라이트내유문암암편들의조직을가장잘관찰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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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부의 격포리층부터 곰소유문암과의 접촉부에 형성된 페퍼라이트와 주상절리

등 마그마 분출/관입에 의해 나타나는 지질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

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며, 우리나라에서 페퍼라이트의 조직 변화 양상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음

(2) 지자체(***) 의견(’25. 7. 11.)

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물 또는 습기를 머금은 미고화 퇴적물 위를 뜨거운 산성

질 용암류가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온도와 물성차에 의해 두 암체의 상호작용

에 의해 형성된 페퍼라이트를 관찰할 수 있음

ㅇ 이러한 페퍼라이트는 퇴적 동시성 화산활동, 물과 마그마의 상호작용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음

ㅇ 따라서 이 지역은 호성환경에서 퇴적작용과 퇴적 이후의 변형작용, 지표면을

흘러갔던 유문암질 용암류의 정치작용 그리고 서로 다른 온도와 물성차에 의

해 형성된 페퍼라이트의 형성기작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ㅇ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질명소로 2017년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 지정,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일원은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지질)로 지정

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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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연유산(천연기념물-지형·지질) 지정조사 보고서

자연유산(천연기념물-지형·지질)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자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25. 5. 30.

ㅇ 조 사 자 : *** 자연유산위원, *** 자연유산전문위원, *** 前)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1. 자연유산 개요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

다.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 일원

라. 지정대상 및 범위 : 1필지, 1,754㎡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3,754 3,754

1 부안군
격포리 산35-1 임야 3,754 3,754 김덕문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46
(대현동,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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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특징

ㅇ 페퍼라이트는 부안화산체의 격포리층과 곰소유문암 경계부에서 관찰 할 수 있음

- 곰소유문암의 촤하부는 파쇄되어 있으며, 이 파편들 사이는 암회색의 퇴적물(격포리층)에

의해 채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페퍼라이트에 해당

ㅇ 국내외 보고된 페퍼라이트 중 가장 두꺼운 규모로 산출됨

- 두꺼운 페퍼라이트 산출은 용암의 하중에 의해 눌려진 퇴적물이 용암 내부로 주입되고,

용암 내부에서 주입된 퇴적물은 용암과 함께 수증기 폭발(internal steam explosion)에 의해

파쇄되고 뒤섞여 만들어 진 것으로 해석됨(Ghim&Kw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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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가. 연혁 및 유래

ㅇ 부안 지역에는 백악기 부안화산체(Koh et al., 2013; Kwon et al., 2017)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화산체는 약 8700〜8600만년 전에 백두산과 같은 칼데라가

만들어진 다음 침식된 잔존체로 해석된 바 있음(Kwon et al., 2017).

ㅇ 해안 바닥에 분포하는 격포리층은 주로 암회색 이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악기 호수환경에서 퇴적되어 형성

ㅇ 약 8600만년 전에 형성된 곰소유문암은 노란색을 띠고 있어 격포리층과 야외에서

쉽게 구분이 됨

ㅇ 곰소유문암의 최하부 유문암은 파쇄되어 있고, 이 파편들 사이에 암회색의

퇴적물(격포리층)에 의해 채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페퍼라이트 부분에 해당

* 뜨거운 마그마 또는 용암이 물을 머금은 퇴적물과 접촉하여 제자리에서 깨어지고 뒤섞여

만들어진 암석

나. 입지환경

ㅇ 격포리층 최상부와 이를 덮는 곰소유문암의 접촉 경계부를 따라 페퍼라이트가

형성되었으며, 해안산책로를 따라 접근할 수 있음

ㅇ 주변에는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후박나무 군락과 수성당(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등이

분포하고 있음

3. 보존관리사항 검토

가.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해안절벽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절벽 상부의 식생을 잘 관리함으로써

침식에 의해 암반이 무너지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ㅇ 간혹 지질 연구를 위한 전문가들의 현장 방문과 시료 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4. 지정가치

가. 가치평가

1) 학술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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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물 또는 습기를 머금은 미고화 퇴적물 위를 뜨거운

산성질 용암류가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온도와 물성차로 인한 두 암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페퍼라이트를 관찰할 수 있음

ㅇ 이러한 페퍼라이트는 퇴적 동시성 화산활동, 물과 마그마의 상호작용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음

ㅇ 따라서 이 지역은 호성환경에서 퇴적작용과 퇴적 이후의 변형작용, 지표면을

흘러갔던 유문암질 용암류의 정치작용 그리고 서로 다른 온도와 물성차에

의해 형성된 페퍼라이트의 형성기작에 대해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나. 지정기준 :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 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에서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지정기준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 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3.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

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ㆍ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ㆍ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
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ㆍ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ㆍ침식ㆍ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
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
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漣痕: 물결 자국), 건열(乾裂),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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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의견

<*** 자연유산위원>

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하부의 격포리층과 상부의 유문암층 경계에 형성된 두

께 약 1m 내외의 층으로 격포리 해안가 절벽을 이루는 암벽 하부에 분포함.

ㅇ 페퍼라이트의 특징인 유문암 편들과 하부 지층(격포리층)의 쇄설성 퇴적물이

뒤섞인 전형적인 페퍼라이트의 양상을 나타냄

ㅇ 1) 페퍼라이트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2) 페퍼라이트의 형성 과정을 보

여주는 구조가 관찰되며, 3) 국내 페퍼라이트 중 규모가 큼과 같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함

<*** 자연유산전문위원>

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격포리층(호성퇴적암)과 곰소유문암의 직접적인 암상 경

계와 각 암상 특징, 그리고 격포리층과 곰소유문암 경계에 산출되는 페퍼라이

트 암상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지질학적 및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ㅇ 페퍼라이트는 퇴적 동시성 화산활동의 지질기록으로, 용암류가 물을 머금은

퇴적물(진흙 또는 점토) 위를 흘러가면서 서로 다른 온도와 물성 차이에 의해

두 암체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잘 관찰 할 수 있음

ㅇ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용암류의 하중에 의해 주입된 퇴적물에 의해 용암의 내

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페퍼라이트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의 암석 경계면에서 발달하는 전통적인 페퍼라이트 암상과는 현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
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
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
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
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
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
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
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
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
(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
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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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질

유산으로 평가됨

<*** 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격포리 일대는 지질학적으로 백악기 격포분지에 해당하며, 하부에 두께

500m 이상의 역암, 역질사암, 사암, 이암/사암 교호층으로 구성되는 호수 퇴

적층인 격포리층이 분포하고 그 상위에 곰소유문암이 분출하여 덮고 있음

ㅇ 격포리층 퇴적암과 곰소유문암의 접촉면에는 여러 곳에 최대 두께 3m의 페

퍼라이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에서 페퍼라이트 내 유문암 암편들의 조직

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음

ㅇ 하부의 격포리층부터 곰소유문암과의 접촉부에 형성된 페퍼라이트와 주상절

리 등 마그마 분출/관입에 의해 나타나는 지질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며, 우리나라에서 페퍼라이트의 조직 변화 양상

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음

5. 관련사진

지정구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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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라이트(노란원, 상부 곰소유문암, 하부 격포리층) 노두 전경

페퍼라이트 근접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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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라이트 근접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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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합동 2025-07-04

04.「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를 자연유산(천연기념물)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5.04.28. 천연기념물(지질유산) 지정 확대 추진 계획 보고(*****)

- ’25.05.30.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조사(*** 자연유산위원, *** 자연유산
전문위원, *** 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 (한문) 扶安 道淸里 솔섬 凝灰巖 內 球狀構造

- (영문) Spherical Structure within Tuff at Solseom, Docheong-ri, Buan

- 기지정 유산목록(1건)
* (시도자연유산 1건) 부안 도청리 솔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지질)

ㅇ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솔섬
ㅇ 자연유산지정구역 : 317.99㎡(공유수면)

ㅇ 지정사유

- 백악기말 격포분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노두의 인위적 훼손이 거의 없이 잘 보존되어 있음

- 구상구조는 화산쇄설암의 기저부에 나타나며, 모암(Host Rock; 구상구조

를 둘러싸고 있는 원래 암석)보다 세립의 화산회로 충전되어있고, 모암
에 없는 이차적인 철산화 광물이 산출되는 특징을 보임

- 모암과 달리 구상구조 내에 철산화 광물이 포함된 특징은 화산쇄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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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고 단단하게 굳기 전, 화산쇄설물 내에 이차적인 열수에 운반되던

철산화물이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백악기 당시 화산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열수에 의한 화산쇄설물 내에

금속 침전물이 채워지면서 이차적인 화산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국내·외 화산쇄설암에서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음

ㅇ 관리단체(안) : ******* ***

라. 검토의견(*****)

ㅇ 부안 도청리 솔섬 내 응회암 구상구조는 화산폭발에 의해 밀려나온 각종

분출물 등(화산쇄설류)의 정치 작용과 2차적인 열수변질 등 격포분지에서
발생한 백악기말 화산활동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상구조를 직접 관찰 할 수 있어 자연유산으로서

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5. 5. 30.)
<*** 자연유산위원>

ㅇ 솔섬의 석포응회암에는 노듈이나 다괴 모양의 원형 구조가 넓게 분포하며

단괴는 암맥 형태의 층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함
ㅇ 이러한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구조로 국내에서도 최초로 보고

되었으며, 응회암에서의 단괴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등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자연유산전문위원>
ㅇ 부안 지역에는 백악기 부안화산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화산체는 약 8700만년

전에 백두산과 같은 칼데라가 만들어진 다음 침식된 잔존체로 해석된 바 있음.

ㅇ 솔섬은 부안화산체의 석포응회암에 해당하며, 폭발적인 화산분화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쇄설성 밀도류(Pyroclastic Density Currents)에 의해 운반

되던 화산쇄설물이 퇴적되어 형성됨

ㅇ 이 응회암의 하부 부분(약 60m 두께 중 하부 경계부 약 20m 사이)에는
원통형 내지 판상형의 파이프구조(구상구조)가 다량 산출되고 있으며, 고립된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포도 가지가 송이에 달린 모양으로도 나타남

ㅇ 구상구조는 모암과 달리 화산쇄설물이 쌓이고, 단단히 굳기 전에 이차적인
열수에 운반되던 철산화물이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열수가

대규모 금속광상을 형성할 경우 열수광상이라고 함. 비록 솔섬의 구상구조가

대규모 광상으로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백악기 당시 칼데라가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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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열수에 의한 화산쇄설물 내에 금속 침전물이 채워지면서 이차적인

화산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음

<*** 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솔섬은 변산반도에 넓게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체인 부안화산암의 일부인

석포응회암으로 이루어지며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에 의하면

8900±200만년 전에 형성됨
ㅇ 솔섬 내의 응회암은 괴상의 화산력응회암으로 직경 약 50cm에 이르는 구상구조와

판상구조가 발달하는 것이 특징임

ㅇ 이 구상구조 및 판상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화산암의 구조임을 고려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해야 함

(2) 지자체(***) 의견(’25. 7. 11.)
ㅇ 부안군 변산면 소재지로부터 남서쪽으로 6km지점 용두산 앞바다에 있는

솔섬은 지질명소로, 지질학적 특징은 화산력응회암과 그 내부에 발달한 다

양한 크기와 모양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음
ㅇ 화산력응회암을 통해 화산분출유형 및 화산쇄설성밀도류의 정치작용을 이

해할 수 있음

ㅇ 백악기말 격포분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노
두의 인위적 훼손이 거의 없이 잘 보존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구조를 3차

원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2017년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 지정,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등에서 국가유산 천연기념물(지질)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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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연유산(천연기념물-지형·지질) 지정조사 보고서

자연유산(천연기념물-지형·지질)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자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25. 5. 30.

ㅇ 조 사 자 : *** 자연유산위원, *** 자연유산전문위원, *** 前)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1. 자연유산 개요

가.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다.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솔섬

라. 지정대상 및 범위 : 317.99㎡(공유수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317.99 317.99

1 부안군
도청리

솔섬
일원

공유
수면 317.99 317.99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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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특징

ㅇ 백악기말 화산활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임

- 부안 지역에는 백악기 부안화산체(Koh et al., 2013; Kwon et al., 2017)가

분포하며, 이 화산체는 약 8700만년 전에 칼데라가 생성된 후 침식된 잔존체로

해석됨(Kwon et al., 2017)

ㅇ 솔섬은 부안화산체의 석포응회암에 해당하며, 부석편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함부석질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발적인 화산분화에 의해 만

들어진 화산쇄설성밀도류에 의해 운반되던 화산쇄설물이 퇴적되어 형성됨.

ㅇ 솔섬 석포응회암 하부 부분(약 60m 두께 중 하부 경계부 약 20m 사이)에는

원통형 내지 판상형의 구상구조가 다량 산출됨

- 백악기 당시 칼데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열수에 의한 화산쇄설물 내에

금속 침전물이 채워지면서 이차적인 화산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외 화산쇄설암에서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 또는 보고가

없어 국제적 희소성이 높이 평가됨

2.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가. 연혁 및 유래

ㅇ 부안 지역에는 백악기 부안화산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화산체는 약

8700만년 전에 백두산과 같은 칼데라가 만들어진 다음 침식된 잔존체로 해석됨.

ㅇ 솔섬은 부안화산체의 석포응회암에 해당하며, 하부 부분에는 원통형 내지

판상형의 구상구조가 다량 산출됨

ㅇ 이 구상구조는 원형, 아원형,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직경은

0.15〜1.4m에 달함

ㅇ 구상구조는 모암에 고립된 형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판상의 파이프 가장자리에는

원통형 모양이 함께 나타나는데, 마치 포도 가지에 송이가 달린 모양을 보임

ㅇ 구상구조 주변은 모암보다 상대적으로 더 붉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으며, 모암

내에 고립된 형태의 산출 또는 판상의 구상구조가 모암을 수직 방향으로

자르는 형태는 일차적인 화산쇄설성 밀도류에 의한 퇴적보다는 이차적인

원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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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지환경

ㅇ 부안군 변산면 소재지로부터 남서쪽으로 6km 지점 용두산 앞 바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악기말 격포분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노두임

ㅇ 간조 시 육로로 섬에 들어갈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 시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3. 보존관리사항 검토

가.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솔섬의 식생을 잘 관리함으로써 암석 노두의

풍화/침식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4. 지정가치

가. 가치평가

1) 학술적 가치

ㅇ 백악기말 격포분지 일원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며, 노두의

인위적 훼손이 거의 없이 잘 보존되어 있음

ㅇ 구상구조는 화산쇄설암의 기저부에 나타나며, 모암(Host Rock; 구상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원래 암석)보다 세립의 화산회로 충전되어있고, 모암에 없는

이차적인 철산화 광물이 산출되는 특징을 보임

ㅇ 모암과 달리 구상구조 내에 철산화 광물이 포함된 특징은 화산쇄설물이

쌓이고 단단하게 굳기 전, 화산쇄설물 내에 이차적인 열수에 운반되던 철

산화물이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ㅇ 백악기 당시 화산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열수에 의한 화산쇄설물 내에

금속 침전물이 채워지면서 이차적인 화산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외 화산쇄설암에서 이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음

나. 지정기준 :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 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에서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지정기준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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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 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3.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

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ㆍ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ㆍ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
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ㆍ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ㆍ침식ㆍ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
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
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漣痕: 물결 자국), 건열(乾裂),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
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
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
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
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
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
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
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
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
(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
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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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의견

<*** 자연유산위원>

ㅇ 솔섬의 석포응회암에는 노듈이나 다괴 모양의 원형 구조가 넓게 분포하며 단

괴는 암맥 형태의 층과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함

ㅇ 이러한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구조로 국내에서도 최초로 보고되었

으며, 응회암에서의 단괴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등의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자연유산전문위원>
ㅇ 부안 지역에는 백악기 부안화산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화산체는 약 8700만년

전에 백두산과 같은 칼데라가 만들어진 다음 침식된 잔존체로 해석된 바 있음

ㅇ 솔섬은 부안화산체의 석포응회암에 해당하며, 폭발적인 화산분화에 의해 만들

어진 화산쇄설성 밀도류(Pyroclastic Density Currents)에 의해 운반되던 화산쇄

설물이 퇴적되어 형성됨

ㅇ 이 응회암의 하부 부분(약 60m 두께 중 하부 경계부 약 20m 사이)에는 원통

형 내지 판상형의 파이프구조(구상구조)가 다량 산출되고 있으며, 고립된 형태

를 보이기도 하지만, 마치 포도 가지가 송이에 달린 모양으로도 나타남

ㅇ 구상구조는 모암과 달리 화산쇄설물이 쌓이고, 단단히 굳기 전에 이차적인 열

수에 운반되던 철산화물이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열수가 대규모

금속광상을 형성할 경우 열수광상이라고 함. 비록 솔섬의 구상구조가 대규모 광

상으로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백악기 당시 칼데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열수에

의한 화산쇄설물 내에 금속 침전물이 채워지면서 이차적인 화산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음

<*** 前)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솔섬은 변산반도에 넓게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체인 부안화산암의 일부인 석

포응회암으로 이루어지며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에 의하면 8900±200

만년 전에 형성됨

ㅇ 솔섬 내의 응회암은 괴상의 화산력응회암으로 직경 약 50cm에 이르는 구상구

조와 판상구조가 발달하는 것이 특징임

ㅇ 이 구상구조 및 판상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매우 독특한 화

산암의 구조임을 고려해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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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사진

부안 솔섬 위치도 및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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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고창지역 지질도. 부안지역은 부안화산체(Buan Volcanics)가 분포하고 

있음. 솔섬은 부안화산체의 남서쪽에 위치(검정색 화살표)하고 있으며, 

석포응회암으로 구성됨

부안 솔섬의 구조와 형태 세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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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는 두께 약 60m의 석포응회암의 하부 부분(0 ~ 20 m)

에 나타나고 있음. 구상구조는 모암 내에 고립된 형태로 나타나지만 판상형 파이

프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흰색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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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암의 X-ray diffraction pattern. 모암은 주로 석영, 사장석, K-장석으로 구성됨.

구상구조의 X-ray diffraction pattern. 모암에는 나타나지 않는 철산화광물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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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자연유산 2025-07-05

05.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자연유산(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5.03.18. 명승 우수 잠재자원 신청(***** → *****)

- ’25.06.23. 명승 지정조사(***, ** 자연유산위원, *** 수리기술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 (한문) 寶城 五峰山 龍湫洞과 칼바위 一圓

- (영문) Yongchudong Valley, Kalbawi Rock and Surroundings in Obongsan

Mountain, Boseong

- 기지정유산목록(1건)

* (국가등록 1건)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경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79 등

ㅇ 자연유산지정구역 : 19필지, 2,309,958㎡

ㅇ 지정사유

- 보성 오봉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각종 지리지와 문집에

오봉산의 위치와 경승지로서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풍혈,

칼바위 등 암석 경관,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안 경관, 용

추동 계곡의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

      -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을 비롯하여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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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행의 기록이 남아있는 등 종교적·민속 의례가 전해지는 등 역사적 가치

가 있음
- 오봉산 일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남아 있어 자연과 문화적 요소

이외에도 산업적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임

ㅇ 관리단체(안) : **** ***

라. 검토의견(*******)

ㅇ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결과 명승 지정기준

중 경관적 가치(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및 학술적 가치(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등을 충

족한 대상지로 판단되며, 자연유산으로 지정․보존해야 할 역사적․학술적․

경관적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5. 6. 23.)

<*** 자연유산위원>

ㅇ 명승지로서 기록이 잘 남아있고, 오봉산의 조망경관과 칼바위, 용추폭포,

계류, 식생 경관 등이 뛰어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으므로 지정

필요성이 있음. 다만, 지정 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함

<** 자연유산위원>

ㅇ 보성 오봉산 용추동 일원은 칼바위와 기암괴석이 형성하는 특이한 암석 경

관, 구들 산지와 어우러진 산림 경관, 용추동 계류의 경관적 가치가 우수함.

특히 오봉산 정상부에서는 오봉산 능선과 더불어 득량만 일대 농경지, 남해

해안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우수함

ㅇ 보성 오봉산 용추동 일원은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을 비롯하여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봉행의 기록이 남아있는 등 종교적·민속 의례

가 전해지고 있음. 구한말 성리학자이자 항일운동가인 안규용 등 지역 인

물이 유산하고 남긴 각자와 기문이 현존하고, 구들 산지는 온돌문화와 직

결되는 채석 산지로 산업 문화·무형유산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지님

ㅇ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고 지질·생태·민속·유람 문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곳으

로, 명승으로 지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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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술위원>

ㅇ 오봉산은 고문헌 기록과 고지도 등에 잘 남아 있고 정상부에서 조망되는

해안, 암석, 계곡, 폭포 등의 경관이 뛰어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곳으로 명승 지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지자체(***) 명승 잠재자원 추천 의견(’25. 3. 18.)

ㅇ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바위경관, 폭포경관 등 명산으로서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며, 마애불과 사지·국제(기우제)·구들장 채석·시회

암각문·판소리 득음처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명승 지정유형을 지정사유에 부합되도록 복합경관으로 변경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7명, 보류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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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 보고서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자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25. 6. 23.

ㅇ 조 사 자 : ***·** 자연유산위원, *** 수리기술위원

1. 자연유산 개요

가. 지정종별 : 명승(자연경관)

나. 지정명칭 :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산79 등

라. 지정대상 및 범위 : 19필지, 2,309,958㎡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2,309,985 2,309,985

1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1118 전 162 162 위사남 보성군 득량면 기남길

50

2 ″ 1119 전 347 347 김종호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871

3 ″ 산62-1 임 125,851 125,851 전광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74-16

4 ″ 산62-2 임 992 992
이상기

이상배

전남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787-1

전남 보성군 득량면
월평1길 32

5 ″ 산63-1 임 100,000 100,000 국유(산림청)

6 ″ 산63-4 임 100,000 100,000 국유(산림청)

7 ″ 산70 임 62,083 62,083 조은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57번길 15,
102동 501호

8 ″ 산71-5 임 109,416 109,416 박정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21-17

9 ″ 산72-1 임 3,438 3,438 김갑진 부산광역시영도구남향동
2가 50

10 ″ 산72 임 15,510 15,510

환경과에너지

종합기술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3

11 ″ 산72-13 임 14,947 14,947 김대수 전남 함평군 해보면
보산길 71-26

12 ″ 산73 임 84,860 84,860 전범찬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2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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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지정구역(안)(지적도)

13 ″ 산74 전 152,190 152,190 국유(산림청)

14 ″ 산75 임 29,554 29,554 국유(산림청)

15 ″ 산76 임 305,497 305,497 전민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40, 8동 1001호

16 ″ 산77 임 61,364 61,364 정경숙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
152-1 두레아파트 106-901

17 ″ 산78 임 38,182 38,182 정경숙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동
152-1 두레아파트 106-901

18 ″ 산79 전 1,086,347 1,086,347 국유(산림청)

19 ″ 산143 전 19,245 19,245 국유(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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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지정구역(안)(항공사진)

마. 주요특징

ㅇ 보성 오봉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각종 지리지와 문집에 오

봉산의 위치와 경승지로서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풍혈, 칼

바위 등 암석 경관,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안 경관, 용추동

계곡의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ㅇ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을 비롯하여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봉행

의 기록이 남아있는 등 종교적·민속 의례가 전해지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다.

ㅇ 오봉산 일대는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

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남아 있어 자연과 문

화적 요소 이외에도 산업적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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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가. 연혁 및 유래

ㅇ 오봉산은 전남 보성군 득량면과 회천면 경계 위치한 산으로 검암봉 및 용추

봉 등 다섯개의 봉우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름 붙은 산이다.

ㅇ 보성 오봉산 일원은『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고지도에 개흥사 등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기암괴석이 많아 이름 붙은 바위가 많고 큰 바위들이

엉겨있어 돌을 던져 넣으면 득량만 바다로 나온다는 정재굴(井財窟) 등의

유래가 전해지며 풍혈지가 많아 기가 좋은 산이자 기도처로 알려졌다.

ㅇ 오봉산 칼바위는 직각의 단애와 함께 웅장하게 서 있는 형상이 칼날처럼 예

리해 보여 붙은 명칭이며 인검암(人劍岩), 검암(釼岩)으로도 불린다. 통일 신

라 원효대사의 기도처로 알려졌으며 원효대사의 두상이라는 설도 지닌 마애

불이 새겨져 있어 불교 성산으로도 전해진다.

ㅇ 용추는 원효대사가 칼바위로 수도를 하기 전 몸을 정갈하게 씻은 장소라

하며 보성 판소리 득음처이자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도 알려졌다.

여제(厲祭)를 지낸 기록으로 완이당 박형덕(玩易堂 朴馨德, 1731-1815)의

『완이당유고』에 ˹五峯山逐厲祭文˼이 전해진다.

ㅇ 용추동에는 용추(龍湫)라 새겨진 석벽에 1924년 봄을 뜻하는 갑자모춘(甲子暮

春) 각자와 안규용(安圭容,1873-1959) 포함 16명이 유산하고 참여 인명을 새

긴 암각문이 있다. 안규용은 성리학자이자 항일운동가로 근대 보성 지역의 선

비로 명망이 높으며 문집 회봉집(晦峯集)에는 1924년 여름 오봉산 용추를 유

람한 시문이 전해지고 있다.(遊五峯山龍湫【甲子夏】)

ㅇ 1935년 임창주(任昌柱)를 포함한 6명의 인명을 새긴 각자와‘浴龍湫風釼岩

而皈(욕룡추풍일암이귀) 喚友春風好点四月(환우춘풍호점사월), 공자의 제자

인 曾點의 고사 비유하며 용추에서 목욕하고 칼바위 바람 쐬고 돌아오니

벗을 부르는 봄바람이 증점의 4월처럼 좋을시고’라 새긴 암각문이 있다.

ㅇ 보성 오봉산 일원은 널돌들이 많고 구들을 놓는 방돌 재료로 품질이 좋고 온

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1930-1970년대 말까지 구

들장 산업의 중심지이자 최대 구들장 산지다.

ㅇ 보성 오봉산 일원의 탐방로는 널돌 돌담과 돌탑이 구들장 우마차길과의 연계

성을 지니고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특징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음. 돌탑은

2002년~2004년 경 군비 지원으로 인근 마을 주민이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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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지환경

ㅇ 보성 득량만 바닷가에 접한 오봉산은 원추형 모양을 보이며, 오봉산 응회

암은 초생달 모양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주향의 발달이 명

확하지 않으나 10°∼45° 북서로 경사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30° 이하의 완

경사를 이룬다. 이곳에서 산출되는 응회암은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주요

소재인 구들장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ㅇ 보성 오봉산 능선에는 작은 오봉산이라 불리는 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넓

은 간척지가 있는 예당평야와 득량만 사이 해발 324m 산으로, 오봉산 계

곡을 따라 흐르는 물이 용추와 용추계곡을 지나 해평저수지로 모여들어

득량만을 지나 남해로 흘러간다.

ㅇ 인근 오봉산과 득량만을 접한 곳에는,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 강골이라 유래된 광주이씨의 집성촌 강골마을이 자리

하고 있다. 마을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보성 열화정(悅話亭)·보성 이

진래 고택 등 전통가옥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ㅇ 인근 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 국가무형유

산 온돌문화, 산림청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칼바위 마애불상, 보

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이 있다. 자연유산으로는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가 있으며,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보성 마천석교비, 전라남도 기

념물 보성 개흥사지, 보성 복내면에는 안규용이 중건한 향촌 서당인 전라

남도 문화유산자료 보성 죽곡정사가 있다.

ㅇ 오봉산 일대 지역은 6영급 이상의 소나무 개체군이 산재하고 있어 우수한

산림경관을 보이고 있다.

3. 보존관리사항 검토
가.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탐방로 입구에 휴게 시설, 정자, 주차장 등이 기조성되어 있어 접근성과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자연유산 명승 가치를 강화

하는 안내 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 협의체를 통한 대상지 인근 관광

자원 및 보성군 내 자연유산과 인근 마을 연계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 경

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ㅇ 오봉산 산정 등산로를 따라 풍혈, 칼바위 등 암석 경관, 정상에서 조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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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안 경관, 용추동 계곡의 용추폭포와 울창한 숲, 구

들장 채석장 및 운반로 등이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의 장소로 활용 가능성

이 있으나, 지질·생태 조사연구와 각석에 등장하는 인물 포함 등 역사·인

문학적 연구가 미흡한 편임. 기후변화 대응 모니터링과 방안 등을 포함하

여 식생조사와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

리 방안이 필요하다.

4. 지정가치

가. 가치평가

1) 역사적 가치

ㅇ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각종 지리지와 문집에 오봉산의 위치와

경승지로서의 기록이 잘 남아 있으며, ‘용추(龍湫)’ 및 ‘검암(釼岩)’ 등 조

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유학자들이 새긴 각자가 다수 있어 유학자

들의 학문과 교류의 주요한 장소로서 가치가 있다.

ㅇ 마애불·개흥사지 등의 불교 유산과 여제(厲祭)를 지낸 민속 기록이 전해

지며, 구들 산지, 보성 판소리 득음처 등 지역성을 포함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

ㅇ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남아 있다.

2) 학술적 가치

ㅇ 기암괴석과 풍혈지, 구들장 채석 산지 등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고 산지

식생, 지역성이 담긴 불교 성지 및 민속 복합유산과 유산 기록을 남긴 보

성 인물과 각석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

ㅇ 지리지·문집·암각문 등 오봉산과 용추동에 관한 다양한 기록이 존재한다.

오봉산 일대에서 기우제·여제(厲祭) 등 국제(國祭)를 봉행했던 기록 및 칼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산에 관한 기록도 있는 점

을 미루어 볼 때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ㅇ 용추폭포는 보성 판소리의 득음처로 알려지고 있고, 국가무형유산 온돌문

화와 구들장 채석 산지 등 문화산업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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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적 가치

ㅇ 명승지로서 여러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봉우리 및 연결 능선에서 오

봉산 주변 지형경관과 남해안 및 다도해를 조망하는 파노라마 경관이 뛰

어나며, 다양한 남부지방 식생과 풍혈지 등이 흥미를 더하고 있다.

ㅇ 마애여래불상이 새겨진 칼바위(검암봉)는 자연문화경관적 요소로 뛰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용추폭포 및 계류의 경관도 뛰어나 지명도가 높다.

ㅇ 16세기 편찬된 정사제(鄭思悌)의 오봉집(五峰集), 1924년 안규용(安圭容)의

회봉집(晦峯集), 용추동 암각문 등 학인들이 용추동을 유람하며 용추동과

폭포의 절경을 표현 시문들이 잘 남아 있다.

나. 참고사항

1) 기존자연유산과의 차별성

ㅇ 용추동의 경관을 노래하는 폭포와 암각문, 구들장 채석 산지, 칼바위의 마

애불과 개흥사지 등 다양한 기록과 흥미요소가 존재한다. 선비문화, 제례

문화, 불교문화, 온돌문화, 판소리 득음처 등 자연에 문화와 산업이 어우

러진 복합적인 유산으로서 특징이 있다.

2) 원형 보존성

ㅇ 자연경관은 비교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구들장 채석 산지와 구들

장을 운반했던 우마차길 등이 잘 남아 있다.

다. 지정기준 :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 2] 명승의 지정기준

나. 학술적 가치 -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라. 종합의견

<*** 자연유산위원>

ㅇ 명승지로서 기록이 잘 남아있고, 오봉산의 조망경관과 칼바위, 용추폭포,

계류, 식생 경관 등이 뛰어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으므로 지

정 필요성이 있다. 다만, 지정 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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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위원>

ㅇ 보성 오봉산 용추동 일원은 칼바위와 기암괴석이 형성하는 특이한 암석 경관,

구들 산지와 어우러진 산림 경관, 용추동 계류의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다. 특

히 오봉산 정상부에서는 오봉산 능선과 더불어 득량만 일대 농경지, 남해 해

안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다.

ㅇ 보성 오봉산 용추동 일원은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을 비롯하여 불교

신앙 유적이 전해지며 여제 봉행의 기록이 남아있는 등 종교적·민속 의례

가 전해지고 있다. 구한말 성리학자이자 항일운동가인 안규용 등 지역 인

물이 유산하고 남긴 각자와 기문이 현존하고, 구들 산지는 온돌문화와 직

결되는 채석 산지로 산업 문화·무형유산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ㅇ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고 지질·생태·민속·유람 문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명승으로 지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리기술위원>

ㅇ 오봉산은 고문헌 기록과 고지도 등에 잘 남아 있고 정상부에서 조망되는

해안, 암석, 계곡, 폭포 등의 경관이 뛰어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를 모두 포함하는 곳으로 명승 지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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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사진

오봉산 산림과 암상 경관

오봉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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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추동 용추폭포

용추동 암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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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장 채석지

구들장 운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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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산 구들장 돌탑 군락지

풍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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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산 칼바위 전경

오봉산 칼바위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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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자연유산 2025-07-06

06.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자연유산(명승)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을 검토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4.03.11. 명승 우수 잠재자원 신청(***** → *****)

- ’25.06.24. 명승 지정조사(***, ** 자연유산위원, *** 수리기술위원)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

- (한문) 麗水 水越山 巨文島燈臺 一圓

- (영문) Geomundodeungdae Lighthouse and Surroundings in Suwolsan

Mountain, Yeosu

ㅇ 지정종별 : 명승(자연경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 172-528 등

ㅇ 자연유산지정구역 : 102필지, 459,646㎡

ㅇ 지정사유

-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는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사이로 기암괴석이 이룬 해안

풍경과 낙조 경관, 등대와 관백정에서 일출과 백도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조망 등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은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음

- 청정해역 남해 어장 중심지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남해 방어체계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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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거문도 사건과 남해안 최초로 세워진 등대 건립 등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및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을 지닌 장소로

국내외 여러 문헌 기록과 지명 유래 등이 전해지는 등 지역성과 연결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함

ㅇ 관리단체(안) : **** ***

라. 검토의견(*******)

ㅇ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결과 명승 지정기준 중

학술적 가치(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및 경관적 가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등을 충족한 대상

지로 판단되며, 자연유산으로 지정․보존해야 할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5. 6. 24.)

<*** 자연유산위원>

ㅇ 거문도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는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는 아름

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사이로 기암괴석이 이룬 해안의 자연경관이 뛰어남.

수월산에는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음

ㅇ 남해안 도서를 대표하는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으므로 명승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수월산 목넘이(무넘이) 구역을 지정구역으로

포함하여 지정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함

<** 자연유산위원>

ㅇ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은 고지도 및 다양한 국내외 기록과 수월산·

목넘이(무넘이) 등 지명 유래가 전해지는 등 특별한 지역성과 지리적

요충지로의 장소성을 지님

ㅇ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은 목넘이(무넘이)로 이어지는 지질 경관과

동백나무숲을 비롯한 다양한 식생과 기암괴석·해식애와 어우러지는 사계절

독특한 경관이 특별하며, 거문도 내의 근대문화유산과 연계되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고려한 측면에서도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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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술위원>

ㅇ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1905년

세워진 거문도등대, 동백숲과 해안 절경이 특징적이며 일출 및 일몰의

일시적 경관 등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곳으로

명승 지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2) 지자체(***) 명승 잠재자원 추천 의견(’24. 3. 11.)

ㅇ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1905년 불을 밝힌 거문도등대와 기암절벽, 목넘이

(무넘이), 바다, 동박새, 울창한 자연 동백나무숲 등 아열대 식물들과 잘

조화되어 이 지역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며 거문도등대 역사성과 일출의

아름다움이 더해져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여줌. 기암절벽 위에 솟은 등대

와 수월산의 식생, 먼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명소로 수월산과 거문도등대를 중심으로 명승으로서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지정명칭을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으로 변경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2명, 조건부가결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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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 보고서

자연유산(명승)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자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25. 6. 24.

ㅇ 조 사 자 : ***·** 자연유산위원, *** 수리기술위원

1. 자연유산 개요

가. 지정종별 : 명승(자연경관)

나. 지정명칭 :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산 172-528 등

라. 지정대상 및 범위 : 102필지, 459,646㎡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459,646 459,646

1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1 전 1,498 1,498 국(환경부)

2 ″ 2 임 350 350 국(환경부)

3 ″ 3 전 317 317 국(환경부)

4 ″ 4 임 747 747 국(환경부)

5 ″ 5 전 684 684 박래열

6 ″ 6 전 612 612 박래열

7 ″ 7 전 212 212 국(환경부)

8 ″ 8 전 559 559 국(환경부)

9 ″ 9 전 446 446 국(환경부)

10 ″ 10 전 2,969 2,969 박래열

11 ″ 11 전 5,494 5,494 박래열

12 ″ 12 전 393 393 박래열

13 ″ 13 전 850 850 국(환경부)

14 ″ 14 임 198 198 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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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임 132 132 국(환경부)

16 ″ 16 임 96 96 국(환경부)

17 ″ 17-1 임 555 555 국(환경부)

18 ″ 17-2 전 387 387 국(환경부)

19 ″ 18 전 939 939 국(환경부)

20 ″ 19 전 149 149 국(환경부)

21 ″ 20 임 132 132 국(환경부)

22 ″ 21 답 307 307 국(환경부)

23 ″ 22 전 539 539 국(환경부)

24 ″ 23 전 142 142 국(환경부)

25 ″ 24 전 876 876 국(환경부)

26 ″ 25 전 278 278 국(환경부)

27 ″ 26 전 99 99 국(환경부)

28 ″ 27 대 380 380 국(환경부)

29 ″ 28 전 344 344 국(환경부)

30 ″ 29 대 529 529 국(환경부)

31 ″ 30 전 99 99 국(환경부)

32 ″ 31 전 119 119 국(환경부)

33 ″ 32 전 774 774 국(환경부)

34 ″ 33 전 331 331 국(환경부)

35 ″ 34 전 175 175 국(환경부)

36 ″ 35 전 301 301 국(환경부)

37 ″ 36 임 202 202 국(환경부)

38 ″ 37 전 66 66 국(환경부)

39 ″ 38 전 99 99 국(환경부)

40 ″ 39 전 50 50 국(환경부)

41 ″ 40 전 324 324 국(환경부)

42 ″ 41 전 264 264 국(환경부)

43 ″ 42 임 893 893 국(환경부)

44 ″ 43 전 321 321 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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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4 전 516 516 국(환경부)

46 ″ 45-1 임 407 407 국(환경부)

47 ″ 45-2 전 972 972 국(환경부)

48 ″ 45-3 임 1,048 1,048 국(환경부)

49 ″ 46 임 731 731 강일용

50 ″ 47 전 43 43 국(환경부)

51 ″ 48 전 222 222 국(환경부)

52 ″ 49 전 985 985 국(환경부)

53 ″ 50 임 50 50 국(환경부)

54 ″ 50-1 대 717 717 국(해양수산부)

55 ″ 1169 도 906 906 국

56 ″ 1170 도 165 165 국(국토교통부)

57 ″ 산2 임 8,033 8,033 국(해양수산부)

58 ″ 산3 임 7,140 7,140 국(환경부)

59 ″ 산4 임 397 397 허근서

60 ″ 산5 임 1,190 1,190 박래열

61 ″ 산6 임 2,479 2,479 박래열

62 ″ 산7 임 893 893 허근서

63 ″ 산8 임 496 496 국(환경부)

64 ″ 산9 임 1,983 1,983 국(환경부)

65 ″ 산10 임 893 893 국(환경부)

66 ″ 산11 임 397 397 국(환경부)

67 ″ 산12 임 496 496 국(환경부)

68 ″ 산13 임 397 397 국(환경부)

69 ″ 산14 임 397 397 박정호

70 ″ 산172-2 임 13 13 국(국토해양부)

71 ″ 산172-511 임 46,116 46,116 국(환경부)

72 ″ 산172-512 임 298 298 국(환경부)

73 ″ 산172-513 임 496 496 국(환경부)

74 ″ 산172-514 임 6,744 6,744 국(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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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산172-515 임 27,174 27,174 국(환경부)

76 ″ 산172-516 임 25,488 25,488 국(환경부)

77 ″ 산172-517 임 28,264 28,264 국(환경부)

78 ″ 산172-518 임 18,446 18,446 국(환경부)

79 ″ 산172-519 임 992 992 박래열

80 ″ 산172-520 임 21,620 21,620 국(환경부)

81 ″ 산172-521 임 694 694 국(환경부)

82 ″ 산172-522 임 694 694 국(환경부)

83 ″ 산172-523 임 397 397 국(환경부)

84 ″ 산172-524 임 3,868 3,868 박행철

85 ″ 산172-525 임 496 496 국(환경부)

86 ″ 산172-526 임 21,421 21,421 국(환경부)

87 ″ 산172-527 임 43,140 43,140 국(환경부)

88 ″ 산172-528 57,025 57,025 국(환경부)

89 ″ 산172-529 임 24,992 24,992 국(환경부)

90 ″ 산172-530 임 14,083 14,083 국(환경부)

91 ″ 산172-531 임 11,107 11,107 국(환경부)

92 ″ 산172-532 임 9,818 9,818 국(환경부)

93 ″ 산172-533 임 15,471 15,471 국(환경부)

94 ″ 산172-534 임 15,174 15,174 국(해양수산부)

95 ″ 산172-544 도 397 397 국(국토교통부)

96 ″ 산172-545 도 694 694 국(국토교통부)

97 ″ 산172-546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98 ″ 산172-547 도 496 496 국(국토교통부)

99 ″ 산172-548 도 5,456 5,456 국(국토교통부)

100 ″ 산172-549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101 ″ 산172-550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102 ″ 산172-551 도 992 992 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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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지정구역(안)(지적도)

명승 지정구역(안)(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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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특징

ㅇ 거문도는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고문헌에 항로 역할을 하는 섬으로 삼도라

기록되어 있으며, 청정해역 남해 어장 중심지에 위치하여 거문도의 서도

끝 수월산에는 1905년 남해안 최초로 세워진 거문도등대가 자리하고 있다.

ㅇ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는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사이로 기암괴석이 이룬 해안

풍경과 낙조경관, 등대와 관백정에서 일출과 백도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조망 등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ㅇ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

은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

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ㅇ 예로부터 천혜의 항만으로 남해 방어체계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거문도 사건과 등대 건립 등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및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을 지닌 장소로 국내외 여러 문헌 기록 등이 전해지는 등 지역

성과 연결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하다.

2. 주요연혁 및 입지환경 검토

가. 연혁 및 유래

ㅇ 수월산(水越山)의 이름은 물이 넘나드는 산이란 뜻으로, 바람이 심할 때 파

도가 육로를 넘는 지형이라 무넘이(무넹이), 수월산으로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길목이라 목넘이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진다.

ㅇ 거문도등대는 1905년 4월 남해안 최초 등대인 거문도등대(높이 6.4m)가 조

성되었고 노후된 등대 시설을 대신하여 2006년 높이 33m의 등탑을 신축하

였다. 기존 등대는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하며 원형을 유

지하고 있다.

ㅇ 거문도는 조선시대 흥양현(현 고흥군)에 속하였으며, 고도(古島) 동도(東島)

서도(西島)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삼도(三島)라 하여 『청구도』, 1899

년『돌산군읍지』등에 섬들의 모습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삼산도·거마

도 등으로도 불려졌다.

ㅇ 1885년(고종 22년) 영국군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다는 구실로 수월산 일

대를 포함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해밀턴항(Port Hmilton)이라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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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영국군이 철수하기까지 국제적 긴장을 불러온 거문도사건의 현장

이었다. 1885년 영국 해군 기록『Report on the Geomun Island

Occupation』에 섬의 구릉은 해군 관측에 지배적인 시야를 제공하며, 남쪽

바람에 노출된 절벽이 특징적이라는 점령 당시 자연지리 묘사와 군사 환

경적인 기록을 남겼다.

ㅇ 1887년 일본해군성수로국에서 간행한『합밀이돈항, 조선남안거문도(哈密爾

敦港, 朝鮮南岸巨文島)』에 당시 영국명 해밀턴항을 한자로 표기하고 거문

도 수월산 일원의 지리적 특성과 목넘이(무넘이)로 이어지는 지형이 상세

하게 묘사된 기록이 전해진다.

나. 입지환경

ㅇ 여수 수월산은 고도 194m로 여수에서 배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거문도의 서도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거문도등대로 가

려면 목넘이(무넘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너비 30∼40m의 파도가 넘나드는

곳)라는 길목을 넘어 300m 가량의 경사지를 오르면 2km에 이르는 동백터

널이 나타난다. 동백숲을 지나 해수면으로부터 약 70m 높이의 깎아지는

벼랑 위에 솟은 거문도등대를 만날 수 있다.

ㅇ 청정해역 남해 어장 중심지에 위치하여 남해안 최초로 세워진 거문도등대

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고문헌에 항로 역할을 하는 섬

으로 기록되어 있다.

ㅇ 거문도등대에는 거문도와 백도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등대

가 있는 절벽 끝에 백도를 바라다본다는 이름의 관백정(觀白亭)이 자리하고

있다. 귤은 김류(1814-1884)의 삼호팔경(三湖八景) 중 백도에서 고기잡이하고

돌아오는 하얀 돛단배를 칭한 ‘백도귀범(白島歸帆)’의 정취를 엿볼 수 있다.

3. 보존관리사항 검토

가.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ㅇ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은 1905년 4월 12일 개소한 거문도등대와 해

안 기암절벽, 목넘이, 남해 경관, 동박새, 울창한 자연 동백나무숲, 후박나

무, 돈나무 등 아열대 식물과 함께 근대역사문화의 장소로서 활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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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구역에 대한 식생, 조류, 지질 등 자연유산 및 역사·인문학적 보완조

사가 필요하며,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관

리 방안이 필요하다.

ㅇ 거문도 수월산을 이어주는 목넘이(무넘이)의 독특한 풍광을 저해하는 전선

의 개선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연계하는 안내 체계 보완 및 홍보를 비롯하

여 단계적인 활용 프로그램의 발굴과 지역 주민 거버넌스 운영 등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ㅇ 거문도는 동백섬으로도 불리는데, 등대로 가는 동안 푸른 바다와 해안절경

을 볼 수 있는 2㎞의 울창한 동백숲길이 잘 보존되어 있다.

4. 지정가치

가. 가치평가

1) 역사적·학술적 가치

ㅇ 예로부터 천혜의 항만으로 남해 방어체계의 중심지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거문도 사건과 등대 건립 등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및 국제 정치사

의 역사적 흔적을 지닌 장소로 국내외 여러 문헌 기록 등이 전해지는 등

지역성과 연결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우수하다.

2) 경관적 가치

ㅇ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

은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

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

ㅇ 거문도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는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사이로 기암괴석이 이룬 해안 풍경과 낙조

경관, 등대와 관백정에서 일출과 백도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조망 등 경

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나. 참고사항

1) 기존자연유산과의 차별성

ㅇ 목넘이(무넘이)로 이어지는 경관과 동백나무숲을 비롯한 다양한 식생과

기암괴석·해식애와 어우러지는 사계절 독특한 경관이 특별하며, 깎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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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위 절해 고도에 서있는 거문도등대, 등대 끝의 관백정(觀白亭)은 39

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백도를 볼 수 있다는 뜻의 정자로 선명한 날에는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의 모습이 보이며 뜨거운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다.

ㅇ 1905년 불을 밝힌 이래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동양 최대 프리즘을 가진 거문

도등대 일원은 인류의 유산과 빼어난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2) 원형 보존성

ㅇ 수월산 일대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자연생태환경

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으며, 거문도등대는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으

로 보존·관리되며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다. 지정기준 :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 2] 명승의 지정기준

가. 역사적 가치 - 3)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

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 2)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라. 종합의견

<*** 자연유산위원>

ㅇ 거문도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는 동백나무숲이 울창하여 개화시기에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그 사이로 기암괴석이 이룬 해안의 자연경관

이 뛰어나다. 수월산에는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ㅇ 남해안 도서를 대표하는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으므로 명승으

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수월산 목넘이(무넘이) 구역을 지정구역으

로 포함하여 지정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 자연유산위원>

ㅇ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은 고지도 및 다양한 국내외 기록과 수월산·

목넘이(무넘이)의 지명 유래가 전해지는 등 특별한 지역성과 지리적 요충

지로서 장소성을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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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은 목넘이(무넘이)로 이어지는 지질 경관과

동백나무숲을 비롯한 다양한 식생과 기암괴석·해식애와 어우러지는 사계

절 독특한 경관이 특별하며, 거문도 내의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되어 역사

적 가치를 지는 곳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고려한 측면에서

도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수리기술위원>

ㅇ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고문헌과 지도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1905년 세

워진 거문도등대, 동백숲과 해안 절경이 특징적이며 일출 및 일몰의 일시

적 경관 등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곳으로 명승 지

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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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사진

여수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 전경

거문도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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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등대에서 바라본 여수 상백도·하백도

목넘이와 동백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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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숲 터널

해식애와 해식동

파식대와 해안 타포니(목넘이 구간)

시아치(sea arch)와 시스택(sea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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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합밀이돈항, 조선남안거문도

(哈密爾敦港, 朝鮮南岸巨文島)」

수월산 부분도

「1834년(순조 34), 청구도(靑邱圖)」

삼도

「1917년, 측도 제판 지도」  거문도등대와 수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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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합동 2025-07-07

07.「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지정구역 조정(확대) 및 보호구역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명승 지정구역 조정(확대) 보호구역 지정하는 사항

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명승 지정구역 조정(확대) 및 보호구역을 지정

하는 사항임

ㅇ 추진경과

- ’25.01.20. 명승 지정구역 조정(확대) 및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

(**** → *****)

- ’25.03.1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 자연유산위원)

- ’25.03.12. 현지조사에 따른 보완자료 요청

· 지정구역 확대 신청 지역의 명승 지정가치 및 기준에 부합한 지정사유 자료보완

·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한 지정사유 자료 보완

· 해당 지정(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현황 및 지정에 관한 의견수렴 결과

- ’25.07.07. 보완자료 제출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ㅇ 지정명칭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한문) 浦項 龍溪亭과 德洞숲

- (영문) Yonggyejeong Pavilion and Deokdongsup Grove, Pohang

ㅇ 지정종별 : 명승(역사문화경관)

ㅇ 소 재 지 :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26, 등

ㅇ 지정/보호구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지정구역 11필지, 15,332㎡ 12필지, 22,197㎡ 증 6,865㎡
보호구역 - 24필지, 20,565㎡ 신규 2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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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확대사유

- 용계정의 남쪽에 위치한 송계숲은 마을의 진입로에 위치해 있으며, 입

향조때부터 관리되던 소나무 수림으로 덕동숲의 일부임. 송계숲의 보존

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을 지정구역으로 확대하고, 덕동숲 주변을 보호구

역으로 지정하여 명승 경관을 보호하고자 함

ㅇ 관리단체 : **** ***

라. 검토의견(*******)

ㅇ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지정구역 확대 및 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대한 사

항으로 현지조사(’25.3.11.) 후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송계숲 영역의 지정

구역 확대의 필요성, 보호구역 신규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인 검토가 필요함

마. 서면검토,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1)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서면검토 의견(’25. 8. 1.)

<*** 자연유산위원>

ㅇ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지정구역 남측에 있는 송계숲을 포함하여 확대하

는 것은 자연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판단됨

ㅇ 한편, 송계숲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용계정

서측의 농지를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소나무 후계목을 육성하고

숲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계획 중인 주차장의 필요성, 입지, 규

모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연유산위원>

ㅇ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의 남측에 위치한 소나무 우점인 송계숲을 지정구역

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덕동숲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잠재성을 지님

ㅇ 용계정 개울 건너편의 농지를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편입하여 후계목 육

성과 주차장 설치계획은 채종, 발아, 육묘 육성과 보식 등 더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덕동교 입구의 계류 변은 반드시 친자연형인 재정비가 필요함

ㅇ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계획은 더

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ㅇ 자연유산구역(보호구역) 지정에 토지 소유자인 여강 이씨 덕동문중보존회

(덕연회)와 이동은 등 11건의 동의는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과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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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큰 의미가 있음

<*** 자연유산위원>

ㅇ 현지 조사 이후 마을초입에 조성되어있는 송계숲에 대한 지정가치(2011년

이곳이 명승으로 지정될 당시 누락된 연유, 현재의 소나무 상태 등)를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자료가 보완되지 않아 이

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포항시에서 판단한 지정구역 확대면적(6,865㎡)에 대해서도 자료가 충분하

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포항시에서는 보호구역의 확대가 서천폭포와 계정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확대요청한 3구역

을 후계목 묘목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따르는 다양한 경관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보

완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치 않음

ㅇ 현지 조사시에 확인한 바로는 확대요청 보호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현재 용계정에서 바라다보이는 경관이 명승적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ㅇ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용계정에서 가시되는 조망경관이 어떻게 변

화될 것인지에 대한 경관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한 후에 확대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보임

ㅇ 또한, 상기 항목에 대한 검토에 따라 확대구역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후계목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그 결과에 대한 회신자료

가 없어 판단할 수 없음

(2) 지자체의견(’25. 1. 21.)

<**** *****>

ㅇ 포항시 용계정과 덕동숲은 연속적인 수림지의 보존관리, 후계목 조성 및

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있어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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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은 2011년 8월 8일에 지정되었으며, 경북 포항시 북

구 기북면 오덕리 덕동마을 내에 소재함. 2012년 포항 전통 문화체험관이

마을입구에 건립되었고, 체험객이 증가함에 따라 용계정과 덕동숲이 명승

지로 알려지게 되어 탐방객이 점점 늘어나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2021년에 수립되었음

ㅇ 관광객 증가로 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덕동숲 보존관

리를 위한 후계목 조성 및 자연녹지 광장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정구역의 확대 검토가 필요함

ㅇ 또한 덕동숲은 마을의 수구막이 숲으로 조성된 정계숲, 도송(섬솔밭), 송

계숲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마을진입로에 위치하는 송계숲은 지정 당시 문

화재구역에서 제외되었음. 송계숲은 입향조 때부터 관리되던 소나무 수림

으로 송계숲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구역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

바. 참고자료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지정구역(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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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지정구역 조정(확대) 및 보호구역 지정 도면(안)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지정구역 조정(확대) 및 보호구역 지정(안)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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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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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합동 2025-07-08

08.「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제안사항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개발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개발

계획(안)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2025년 제6차 자연유산위원회 합동분과 검토

(‘25.7.23.) 결과 보류되어 재신청함.
- ‘25.7.23. 제6차 자연유산위원회 합동분과 검토(보류)

· 세계지질공원 국제커뮤니티센터 조성에 관한 구체적 내용 보완 필요

- 주요 추진경과
· 1988. 06.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 2011. 01.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

· 2017. 09. 국가지질공원 인증 → 2023. 05.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

2023. 12.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국제커뮤니티센터조성국고보조사업(환경부) 선정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자연유산 : 명승 「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

ㅇ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 등

ㅇ 지 정 일 : 2004. 11. 1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부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ㅇ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7번지 일원 112,475㎡
ㅇ 사업내용 :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변경)

· 격포리 259-30 일원 5,458㎡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격포리 산47-75 일원 5,476㎡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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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면적(㎡) 변경 후 면적(㎡) 증감(㎡)
합계 112,475 112,475 -

관리

지역

소계 106,999 112,475 증 5,476
계획관리지역 101,541 112,475 증 10,934
생산관리지역 5,458 - 감 5,458
농림지역 5,476 - 감 5,476

-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격포집단시설지구)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격포 2지구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112,475㎡
· 지구단위계획 수립 : 건폐율 40% → 60%, 용적률 100% → 200%,

층수계획 4층 이하 → 8층 이하(숙박시설용지에 한함)

(4) 자연유산과의 거리 : 자연유산구역 연접지역(3, 4구역)
· 허용기준 3구역 :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단 지하 터파기

는최고 5m까지허용하며, 관계전문가자문받아실시

· 허용기준 4구역 : 부안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부안 채석강·적벽강 일원」주변 세계지질공원 국제커뮤니티센터
등 원활한 시설물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국가유산 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결정(변경)
으로 인하여 자연유산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마. 서면검토·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1) 지자체 의견(*** / ‘25. 8. 21.)

ㅇ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은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5년 7월 28일에 착수하였음

ㅇ 현재 설계공모 당선안을 바탕으로 계획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나, 건축물의 세
부 내용(규모, 배치 계획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 보완 요청’

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ㅇ 앞으로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에서 발간한 「역사문화환경 건축설
계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건축설계 검토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

축기본설계 확정 전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

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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